
초등고학년(4~6학년)

 문자랑 편지의 달리기 

문자가 말했어요.

“나는 슝! 하고 가서

금방 도착할 수 있어.”

편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지만

손글씨를 데려가지.”

문자는 번개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리고,

편지는 우표 모자를 쓰고

뚜벅뚜벅 걸어가요.

기입 금지



둘이 달리기를 했는데

문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문자는 한 번 읽고,

편지는 두 번 읽고,

서랍 속에 넣어 두었어요.

문자가 말했어요.

“나는 빨랐지만

마음은 네가

더 빨리 갔구나!”


